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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유플러스  대면 유통 널 혁

신을 위해 욢한 무인(無人) 매장 유

플러스(채+) 언택트스토 에 MZ세

대(밀레니얼+Z세대)  몰 고 욝다. 

담 욓 방문해 즐길 수 욝는 문  

공간을 마련해 욡는 전략욓 주효했

다는 평 다.

3부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7월 말 

기준 유플러스 언택트스토  누웂 방

문 욓 부부만 명을 돌파했다. 욢년 3월 

울 종 에 첫 무인 매장을 세운 

 부년확 월  만욓다. LG유플러스

는 대  통신골 , 광주 충장  등에

 무인 매장을 냈다.

언택트스토  무인 매장으  바

뀐 욓후 하루 평균 방문  수  30타 

욓상 늘었다. 장 최근 생긴 산 

면점은 하루 평균 부3확명욓 는

다. 산 일대 일반 통신 매장 방

문  수(약 북0명)에 하면 6.7

배 많다. 방문욡의 절반 욓상욓 

LG유플러스 스를 쓰  

않는 욓들욓다. 누 든 

편히 놀다 는 매장

을 표방하면  소 욡들의 심 웂 장

벽욓 낮 졌다는 분 욓다. LG유플

러스는 욓곳에 레트 ( 고) 문 점 

콘셉트의 포토존과 브랜드 캐 터 무

너  꾸민 캐 터존 등을 배 했다. 

언택트스토 를 입욡를 으는 

곳욓 니라 방문 에게 즐거움을 주

는 곳으  만들욡 는 황현  LG유플

러스 사장(사진)의 의 를 반영했다

는 게 사  설명욓다.

신규 입과 기기 변경 등 통신사 고

유 무는 원 얼굴을  않고 

대면으  하는 게 원 욓다. 종 

단말· 스 체험 공간  제공한다. 

스 입 권유 등을  않고 마

음 는 대  단말을 써볼 수 욝다.

LG유플러스는 MZ세대 유동 인

 많은 을 중심으  무인 매장

을 늘릴 계 욓다. 확월 터는 욡유 체

험과 대면 상담을 두 할 수 욝는 하

욓브 드 매장  선 욓고 욝다.

방문 욓 필요한 경우 원을 

호출해 대면으  상담 을 수 

욝  했다. 사 관계욡는 

데욓터 분 을 통해 무인 매

장 공간 설계 등을 꾸준히 고

할 것 욓라고 말했다.  

 선한결 기자 

비즈 & 테크

글로벌 완성차 실적, 中시장이 희비 갈랐다

세계 최대 욡동  장인 중 욓 글 벌 

완  체의 실웂을 좌우하는 양날의 

칼 욓 됐다. 코 나부9 산으  난 화월 

상하욓  봉쇄되면  중  장 중

욓 은 요 , 제너럴 터스(GM)의 욓

요욓 전년 다 감소했다. 견조한 대기 수

요  값을 올 며 수요 을 끌 올린 

다른 장과 상황욓 정반대다.

○외산차의 무덤 된 중
3부일 계에 따르면 요 의 올 북분기 

영 욓요은 8확북9 엔(약 8조3000 원)

으  난해 북분기 다 부화타 감소했다. 

중  봉쇄  인한 생산량 감소에 철과 

알루미늄 등 주요 원욡재 격 등욓 더

해졌다. 요 룹의 난해 중  판

매량은 부9화만  대  전체 판매량(96확만 

대)의 북0타를 한다. 창도I증권에 따르

면 요  생산 한 대  줄면 욓요욓 70

만엔 량 감소한다. 니혼게욓욡욓신문

은 엔  약세 효과  신기루  됐다 고 

웂하기  했다.

GM  중  때문에 골머 를 앓고 

욝다. 욓 사의 북분기 영 욓요은 북3

화000만달러(약 3조원)  전년 동기 다 

화3타 감했다. 원욡재 격 등에 중  

판매량(화7만3000대)욓 전년 다 북화타 줄

든 영향욓다. GM의 중  합욢법인은 

난해 북분기 북 7600만달러 욓요을 냈

만 올 북분기엔 8700만달러 웂욡를 냈

다. 중 은 GM의 두 번째 장욓다. 난

해엔 중 에 만 북90만 대의 량을 팔

았다.

반면 포드는 난 북분기 37 북000만달

러(약 화조8000 원)  전년 다 북화화타 증

한 영 욓요을 올 며 닝 프라욓

즈(깜짝 실웂) 를 냈다. GM에 한  밀렸

던 북등 체  GM을 크게 앞질렀다. 욓

요의 대 분을 하는 미 장에  

수요 욓 선된 결과다.

중  점유율욓 0.8타  떨 진 현대욡

동  중  셧다운  위기에  한  

켜 며 북분기 북조9798 원의 사상 최대 

영 욓요을 기 했다. 중  점유율욓 부타 

미만인 스텔란 스의 상반기 영 욓요

은 부북화 유 (약 부6조화000 원)  전년

다 화화타 증했다.

○현지 업체들만 승승장
중 은 황 알을 는 거위  통하는 

장으  북000년대 터 글 벌 완  

체의 진출욓 욜따랐다. 연 북000만 대 

신  팔 는 세계 최대 장을 포기할 

수 다는 게 글 벌 완  체들의 공

통된 입장욓었다. 러나 종잡을 수 는 

정  정 , 미·중 갈등 격 에 따른 공

망 블  등으  점점 불 실 욓 커

는 양 다.

최근 전기  수요  증 하고 욝는 것

 변수다. 중  체들의 전기  기술

은 상당한 수준욓다. ( 격 대  

능) 면에  외산  체에 뒤  않는다.

스텔란 스  7월 웂욡를 는 중  

광웁우욡동 와의 프 합욢 생산을 청

산하겠다고 힌 것  장 분위기  바

뀔 조 욓 욓  않 다. 카를 스 

바레스 스텔란 스 최고경영욡(독EO)는 

올 상반기 중 에  일과 미  브랜드 

판매는 확분의 부 량 줄었 만, 중  욡동

 판매는 늘고 욝다 며 중  당 욓 욡

 사를 중웂으  원하면  싸움

욓 힘들 졌다 고 설명했다.     김형규 기자 

MZ 발길 잡은 ‘LG U+ 무인매장’

 글, 메 플랫폼(옛 페욓스 ) 등 글

벌 정 기술(I찾) 기 욓 일제히 기대 욓

하의 북분기(화~6월) 실웂을 놨다. 매출

의 80타 욓상을 하는 디 털 광고 사

욓 진에 빠진 영향욓다.

3부일 I찾 계에 따르면 글의 북분기 광

고 매출은 확6북 9000만달러  계됐다. 

전년 동기 대  증 율은 부부.확타. 난해 

북분기 광고 매출 증 율(68.9타)의 확분의 

부 수준에 쳤다.

페욓스 , 인스 램 등을 운영하는 

메 플랫폼의 북분기 광고 매출은 북8부

확000만달러다. 전년 동기(북8확 8000만달

러) 대  부.확타 감소했다. 북0북0년 6타, 북0북부

년 확6타  증 하던 메 플랫폼의 북분기 

광고 매출 증 율은 3년 만에 감소세  

돌 다. 기에 창N창 체 트위터와 스

 광고 실웂 진욓 겹 면  장 기

대에 못 미 는 닝 쇼크  수준의 북분기 

실웂을 놨다.

욓들 체는 검  결과에 광고를 노출

하거나(검  광고), 고  향을 파 해 콘

텐 에 광고를 고(디스플레욓 광고) 기

으 터 돈을 는다. 전체 매출에  

디 털 광고  하는 중은 글욓 

80.8타, 메 플랫폼은 97.8타에 달한다.

최근 기 의 디 털 광고 출은 조

 줄 드는 추세다. 세계웂인 인플레욓

션과 욓에 따른 소  둔  등욓 원인으  

꼽힌다. 욓런 변 는 광고 단 에  영향

을 주고 욝다. 메 플랫폼의 북분기 광고 

단 는 전년 같은 기간 다 부화타 갔

다. 메 플랫폼 은 거 경제의 불

실 으  인해 북분기  디 털 광고 수

요  약 했다 고 설명했다.

글 벌 테크들욓 연욓  진한 결

과를 으면  는 화일과 확일  북

분기 실웂을 공 하는 카카 , 욓버

에 대한 우  커 고 욝다. 욓버 매

출에  디 털 광고  하는 중은 

68.북타(북0북북년 부분기 기준)다. 카카 의 

광고 사 (플랫폼) 중은 제조 스  

매출의 확3.6타 수준욓다.

제일기 에 따르면  디 털 광고 

장의 장률은 북0북부년 3부.확타에  올해 

부3.화타  낮 질 것으  전망된다. 욓에 

따라 증권사들은 욓버와 카카 의 북분

기 영 욓요 추정 를 하향 조정하며 

장 기대를 낮추고 욝다.

 에프앤 욓드에 따르면 욓버의 북분

기 영 욓요 컨센 스(증권  추정  평

균)는 3화확화 원욓다. 한 달 전(37부8 원)

다 7.부타 감소했다. 카카 의 영 욓요 

컨센 스  같은 기간 부970 원에  부7확8

원으  부0.8타 줄었다.    황정수 기자 

광고 줄자 美빅테크 실적질주 끝 … ‘네카’도 빨간불

점포를 문 공간으로 꾸며

1년 반 만에 방문  11만명

글·메타북 디 털 광고 진

경기 둔 로 기업 마케팅 줄어

네 버·카카오북 실적전망치 하향

친환경 유 용품 제조 체 엔욓 인터

셔날은 북0북0년 세계 최초  코코넛 껍

질 소재의 유 기를 판매하기 욢했

다.  동안 사탕수수 수수  등 소재의 

기는 많았 만 코코넛 소재 제품을 상

용 한 것은 욓 사  음욓다. 흡 판

욓 돼  위에 고정할 수 욝는  유

용 릇과 스푼·포크 등으  된 유

욓앤루욓 흡  엔젤볼 세트(사진)  대

표 제품욓다.

욓 제품은 코코넛 껍질에  추출한 바

욓 플라스 으  제욢됐기 때문에 환

경 호르몬 의심 물질인 스페놀A(도PA)

 검출되  않고, 폐기  확년  욡연 분

해돼 환경 염 우  다.  류수환 엔욓

인터 셔날 대표는 일  친환경 기

는  변 욓나  배는 문제  욝 만 

우  제품은 다르다 고 말했다. 코코넛 

소재 용기는 섭  부북0 까  견딜 수 욝

 전욡레인  조 와 열탕 소  능

하다. 부00타  공장(인천)에  생산되

며 대 분 중  에  생산되는 실 콘 유

기 다 부0~북0타 량 웁렴하다. 

창P독 룹에  랜 기간 상품 기 을 

맡 다 북0부부년 욓 사를 한 류 대

표는 북0부3년 터 부0년간 친환경 유

기 ·판매라는 외길을 걸 왔다. 북0부8

년까 는 사탕수수 소재 기를 주  생

산했 만 욓후 기술웂 난제를 하면

 코코넛 소재 기 라는 운 장을 

했다.  현재 중  일본 스웨덴  등 부북

에 수출하고 욝다.  올해 매출은 욢년

다 확0타 욓상 증 할 전망욓다. 류 대표는 

하반기엔 미와 유럽 장 수출에 드

라욓브를 걸 것 욓라고 했다.  안대규 기자 

도요타·GM북 中시장 비중 높아

경봉쇄 격탄 … 생산량 줄어

中점유율 낮은 현대차·포드

미시장 대로 수 성 선

중  당 북 자  전기차 밀어줘

해외 브랜드 경영 담 커질 듯

車시장 ‘양날의 칼’ 된 중국

코코넛 소재로 만든 유아용 그릇
“가격 싸고, 환경호르몬 걱정 없어”

엔 티인터 글로벌 시장서 불티

올 매출 난해보다 50% 늘 듯

LG 올레드 TV로 미디어아트 감상     LG전자가 오는 28일까지 서울 대치동 더콘란샵 플래그십 강남스토어 에서 유명 아티스  카 일로리와 협업한 올레드 TV 라이프스타일 별 전시 를 연
다. LG전자 모델들이 올레드 TV를 활용해 조성한 미디어아 를 감상하고 다.   LG전자 제공 


